
  안산시 지역사회 홍역 유행 중 
개요

안산시 소재 동일 어린이집 및 동일 장소에 거주하는 어린이 5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습니다. 

2명의 어린이는 기침, 콧물, 발열, 발진의 증상으로 A소아과를 방문하였으며, 3명의 어린이는 콧물 증상으로 

B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B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심층역학조사 결과, 5명 모두 

예방 접종력(MMR)이 없었으며, 접촉자 조사 중 환아 가족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월 18일(금) 관련기관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감염경로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474명*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자 격리 조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면역력이 없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1.21. 10:00 기준)

 의료기관
【홍역 임상증상】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가벼운 발열과 발진이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역 의심환자 내원 시】

- 홍역 유행 및 예방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주세요. 

- 의심환자에게는 분리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술용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 의료진이 의심 및 확진환자를 대면할 때는 N95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 (*상록수 보건소 031-481-5999,  단원구 보건소 031-481-6363)

- 의심환자 진료 및 퇴원 후, 공기 중에 에어로졸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환자가 접촉한 

   표면을 환경 소독해주세요. 접촉자에게는 마지막 노출 시점부터 최대 잠복기간(21일)까지 증상 발생 

   가능 기간임을 안내해주세요. 증상 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접촉자 범위 선정 및 관리】 

- 접촉자 범위는 홍역 확진환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 대기실, 진료실, 응급실 등 홍역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실내공간*을 이용한 모든 사람입니다.

    * 홍역 확진환자 진료 전 1시간부터 떠난 후 2시간까지 이용자

- 홍역 확진환자와 접촉 5일 이후 발열과 발진이 있는 의심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세요.

【예방접종 홍보】 

- 내원 환자 중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세요. 

【의료인이 홍역 확진환자에 노출된 경우】 

- MMR백신은  72시간 이내 접종, 면역글로불린은 6일 이내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 1967년 이후 출생하였으며, 과거 홍역 확진을 받은 적이 없고, MMR백신 2회 이상 접종력이나 홍역 항체가

   없는 의료인은 노출시점부터 5~21일간 업무배제를 권고합니다. 

사진1. 홍역으로 인한 발진
(좌:영아의전형적 발진, 우:청소년의 비정형적 발진)                        

[출처]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CDC/health/CdcKrHealth0101.jsp?menuIds=HOME001-MNU1132-MNU1147-MNU0746-MNU2428&fid=7961&cid=68965

